
충북 충주가 고향인 신경식(63) 씨는 2006년 직장을 그만뒀다. 브라운관 사업이 사그라지면
서 일거리도 없어졌기 때문이다. 이후 환경 관련 업체를 설립했던 신 씨는 2008년, 사업 실
패를 인정해야 했다. 회사를 되살릴 방법이 없었던 신 씨는 회사를 정리하고 집을 나왔다.

경기도 수원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한 신 씨는 무료급식소를 찾아 끼니를 때우고 온종일 걸
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다. 걷다 보니 대구까지 도착했다. 가장 힘든 것은 잘 곳이 없다는 
것이었다. 폐지를 주웠지만 큰돈은 되지 않았다. 방세를 내기에는 부족했다.

다행히도 신 씨는 대구시가 조성한 ‘행복나눔의 집’에 들어갈 수 있었다. 바리스타 교육을 
받고 행복나눔의 집에 딸린 카페에서 일도 시작했다. 신 씨의 목표는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
들어가는 것이다.

▲21일 오후 6시, 경상감영공원에서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가 열렸다

21일 오후 6시, ‘2018 거리에서 죽어간 대구 홈리스추모제’가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공원에
서 열렸다. 추모제에는 시민 50여 명이 참여했다. 참가자들은 얼굴 없는 영정에 헌화하고, 
팥죽을 나눠 먹었다. 대구쪽방상담소와 반빈곤네트워크가 준비한 추모제는 2009년부터 매
년 밤이 가장 긴 동짓날 즈음 열려, 이번으로 10번째다.

참가자들은 비주택 거주 가구 수가 37만 가구로 추정(국토교통부)된다며, 열악한 주거 복지 
실태를 지적했다. 비주택 거주자란, 비닐하우스, 쪽방, 고시원, 여인숙 PC방, 만화방 등 거주



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이들을 말한다.

비주택 거주자는 명확한 주소지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구시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
한다. 다만 비주택 거주자 중 일부인 쪽방거주인은 2018년 6월 말 기준 800명이다.

이들은 “종로의 고시원 참사처럼 비주택 거주인들이 참사에 노출되고 있다”라며 “이들은 
노동권도 침해받고 고금리 정책이나 금융 범죄의 덫에 걸려 신용불량이라는 족쇄에도 매여 
있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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